
분체도료, 불안한 "성장세"
가전용 수요증가율 1 0 %대로 둔화 … Top-Clear 개발 대응

분체도료가 국내·외에서 VOC 규제 및 Greenround 강화의 영향으로 환경대응형 도료로 인식되면서

해마다 높은폭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 국내 분체도료 시장규모는 약 2만2 0 0 0톤( 8 0 0억원)으로 9 4년 1만7 0 0 0여톤에

비해 29%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는 분체도료가 공해방지 외에도 도료의 효율성 증대, 생산원가 절감, 도장의 내구성 향상, 뛰어난

도막물성 등 많은 면에서 기존 액상도료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강점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 

또 분체도료는 액체도료와는 달리 폴리머를 반드시 유기용제에 녹여야 한다는 제약이 없어 그동안

용해성이 나쁘다는 이유로 도료에 사용하기 힘들었던 Polyamide, Chlorinated Polyeter 등 비교적 분

자량이 큰 수지를 사용해 우수한 도막을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분체도료 성장에 한몫한 것으로 지

적되고 있다. 

분체도료는 크게 Hybrid, Epoxy, TGIC, Polyurethane, Acryl 타입으로대별되는데, 국내에서는 H y b r i d

타입이 전체시장의 7 6 %를 차지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TGIC 12%, Epoxy 10%, Polyurethane 2%

정도로 나타났다.

Hybrid 타입은 다른형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물성이 우수하며 범용화되어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

고 있다. 

9 5년 국내 분체도료 시장은 고려화학이 3 4 . 7 %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대한IPK 30.0%, 조광페인트

10.7%, 건설화학 10.0%, 현대페인트 8.9%, LG화학 5.7% 등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다.

분체도료는 그동안 수급불균형이 심각했으나 9 4년1 1월 L G화학의 참여 및 9 5년 건설화학의 대폭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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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생산증대로 시장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.

시장변화의 주요 핵인 L G화학은 9 4년 1 5 0톤 생산을 시작으로 9 5년 1 5 0 0여톤을 생산해 단기간에 약

6 %에 가까운 시장을 점유했으며, 96년에는 3 0 0 0톤까지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본격적인

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. 

한편, 분체도료의 용도별 수요구성비를 보면 가전용품이 4 0 %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, 그

외에 산업용품 25%, 자동차용품 20%, 사무용품 1 5 %를 차지하고 있다. 

가장 큰 시장을 형성해 왔던 가전제품용은 9 4년 수요가 15% 증가했으나 9 5년 1 0 %내로 감소하는 등

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 

이에 관련기업들은 최근 특수 기능성도료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절연도료, 리바코팅도료, 자동차용

Top-Clear 등의 연구·개발 등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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